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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정치 교과서…민주주의 꽃 피워"

등록 2026.03.19 22:38:36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킥오프 회

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26.03.1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김대중이라는 교과서로부터 한국 정치와 한국 민주주의는 꽃을 피웠

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대중 정치학교 개강식에 참석해 "김대중은 한국 정치와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한 마

디로 무엇인가? 저는 교과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그는 "미국과 스위스에 가서 한반도 문제 또 한미 관계 또 AI 허브 이 문제를 다루면서

도 저는 김대중의 뿌리를 느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씨앗을 놓았던 IT 강국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AI 강국의 꿈을

꿀 수가 있었고, 전 세계 AI 허브의 꿈을 꿀 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김대중이라는 대정치가가 놓았던 한반도 평화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억과 경험을 되살리기 위한 한반도

평화의 노력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김대중이 꿈꾸었던 아시아 공동체라는 대담한 국제 질서에 대한 새로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국제 질서 혼돈의 시기에 앞장서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선도하겠다는 꿈을 꿀 수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월남 전쟁과 일본과의 관계 등 이상과 현실, 개혁과 현실을 고민했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온몸에 하

나로 통일했던 김대중이라는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개혁적이면서도 현실주의적인 정치의 길을 함께 고민할 수가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또 "김대중이 놓았던 씨앗으로서 문화 국가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오늘 BTS를 포함한 그런 놀라운 문

화의 융성을 보고 있다"며 "지금은 '한국 것이면 모두 좋다' 하는 모든 프리미엄에 문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참석자들에게 "문화 국가의 씨앗을 김대중 대통령이 놓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김대중 정치학교에

(버는 돈의) 0.001%씩은 기부해도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김대중이 없었으면 노무현이 없었고, 김대중이 없었으면 문재인이 없었고, 김대중이 없었으면 이재명이 없었다"며 "누

구보다도 김대중으로부터 배우고자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탁월하게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함께 믿고 가고 있

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기억해야 할 또 중요한 경험이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치가 자칫 잘못하면 사쿠

라의 정치로 갈 뻔할 때 새정치국민회의라는 어떤 정당보다도 단호한 야당을 만들어서 정권 교체를 했다"고도 말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고 이 대통령을 대표로 했던 지도부가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새 정부는 과거 민주 정부보다 더

훌륭한 성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우리 동지들

께서 김대중보다 더 위대한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학습하는 계기가 되도록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도 바라실 것"이라고 덧붙

였다.

김 총리는 미국·스위스를 연이어 방문한 뒤 이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깜짝 회동'을 했다. 이후 미국 뉴욕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기구와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AI(인공지능) 허브' 유치 활동에 나섰다.

귀국 직후에는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오는 21일 예정된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 관련 입국장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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